                                                        하늘뜻사람사랑   03-23-2014-124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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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년3월 23일 (주일) 오후3시

                            장소: 저드슨메모리얼교회,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4년 3월23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성찰의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흙 묻은 손” (시, 이준관  – 낭독: 장동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시, 김상현 – 낭독: 김두기)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8,4 - 18

                                     화두: "나는 어떤 밭인가?"  – 예수 새로이 읽기 18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땅" (시, 김윤현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민들레처럼" (민중가요 – 다함께)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흙 묻은 손  
내가 사는 아파트 가까이 

버려진 땅을 일구어 사람들은 밭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촘촘히 뜨개질을 하듯 

심은 옥수수와 콩과 고추들. 

꿀벌이 날아와 하늘로 꽁지를 치켜들고 

대지의 꿀을 빨아들이고, 

배고픈 새들은 내려와 

무언가를 쪼아먹고 간다. 

아파트 불빛처럼 외로운 사람들은 

제 가슴의 빈터를 메우듯 

호미를 들고 와 흙을 북돋워주고 풀을 뽑는다. 

옥수수 잎에 후드득 지는 빗방울은 

사람들의 핏방울로 흐르고, 

저녁에는 푸른 별 같은 

콩이 열린다. 

흙 묻은 손으로 

옥수수와 콩과 고추와 나누는 

말없는 따뜻한 수화. 

사람들의 손길 따라 

흙은 순한 사람의 눈빛을 띤다. 

사람들은 흙 묻은 손으로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고, 

가을이면 흙에서 태어난 벌레들은 

식구들의 옷을 기우고 박음질하는 

재봉틀 소리로 운다. 

슬프고 외로울 때면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가는 사람들. 

겨울에는 시리고 외로운 무릎을 덮는 

무릎덮개처럼 

눈이 쌓인다. 

사람들이 일군 마음의 밭에
 (시, 이준관 – 낭독: 장동인)

 한 마음 한 노래 (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젖을 물고 있는 어머니의 품속, 

바람에 날린 씨앗이 떨어진 자리, 

그 생명이 움트는 자리, 

개망초꽃 핀 자리, 

낙엽이 뒹군 자리, 

풀벌레 울던 자리, 

내 사랑이 앉았다 돌아간 자리, 

다시 돌아와 기다리는 자리 

이 같은 아름다운 자리들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리.  
(시, 김상현 – 낭독: 김두기)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8,4 - 18
화두: "내 삶의 밭은 어떤 밭인가………"  – 예수 새로이 읽기 18
일자: 2014년 3월 23일
8:4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8:5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8:6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8:7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8:8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8:9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8: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8:11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8:12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8:13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8: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8:15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8:4 While a large crowd was gathering and people were coming to Jesus from town after town, he told this parable: 8:5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it was trampled on, and the birds of the air ate it up.8:6 Some fell on rock, and when it came up, the plants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moisture.8:7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with it and choked the plants.8:8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and yielded a crop, a hundred times more than was sown." When he said thi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8:9 His disciples asked him what this parable meant. 8:10 He sai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others I speak in parables, so that, "'though seeing, they may not see; though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8:11 "This is the meaning of the parable: The seed is the word of God.8:12 Those along the path are the ones who hear, an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s, so that they may not believe and be saved.8:13 Those on the rock are the ones who receive the word with joy when they hear it, but they have no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but in the time of testing they fall away.8:14 The seed that fell among thorns stands for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life's worries, riches and pleasures, and they do not mature. 8:15 But the seed on good soil stands for those with a noble and good heart, who hear the word, retain it, and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한 마음 한 노래 (시)
땅
쓰레기와 몸을 섞으면서
지렁이와 함께 뒹굴면서
썩은 음식을 받아먹으면서
시체와 오래도록 누워있으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대
땅땅거리지 않아서 기분 좋다
그대 하늘처럼 높다 

(시, 김윤현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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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땅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땅과 같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지 않는 

욕심 없고 깨끗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돌려주는 땅과 같이 

얻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환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호미질 쟁기질 하면 할 수록 

부드러워지는 땅과 같이 

핍박 받고 고난 당할수록 

온유한 성품 갖게 하소서.

모진 풍파 극복하며 

새 생명 키워내는 땅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름 모를 들풀과 잡초에게 조차도 

자기를 내어주는 땅과 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넉넉한 사람 되게 하소서. 

소리 없이 자기 몸을 가르며

씨앗의 성장을 돕는 땅과 같이

주변 사람의 변화를 돕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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